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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료기관 발전 방향 및 지역 필수의료 
협력 모델 논의

- 책임의료기관 커넥티드 케어 심포지엄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주영수)은 9월 22일 (금) 

13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책임의료기관,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 

중심축으로서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책임의료기관은 지역별 필수의료의 책임성을 위한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전국에 권역책임의료기관은 16개소, 지역책임의료기관은 

42개소가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 책임의료기관은 산하에 배치한 공공의료

본부를 중심으로 여러 정부지정센터와 보건의료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중증응급 이송 전원 및 진료협력, 감염 및 환자 

안전관리 등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사업을 수행한다.

   * 권역 및 지역 책임의료기관에 각각 개소당 6.6억 원, 4.8억 원 운영비 지원 중

 이번 심포지엄은 필수의료 각계 전문가와 지역사회 실무자(약 350명)들이 

한자리에 모여 책임의료기관의 제도적 발전을 위한 과제를 논의하고 지역별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모델 개발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

     (https://youtube.com/watch?v=-dkWloVCCTw)

 1부 주제발표‧토론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이 ‘지역 

완결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공공정책 수가 방향’을 발표하고, 국립중앙

의료원 고임석 공공의료본부장을 좌장으로 하여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신욱수 과장, 충남대학교병원 이석구 공공부원장, 인천광역시의료원 조승연 



원장,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이경수 단장,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태현 교수의 토론이 진행됐다.

 2부에서는 임재준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부원장을 좌장으로 하여 협력 성과와 

사례를 발표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고광필 교수, 창원경상국립대학교

병원 김영수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정일용 원장이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의 중심축 역할과 협력 모델’을 주제로 각각 

경기, 경남, 수원 권역 사례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신욱수 과장은 “책임의료기관 제도는 2019년을 

시작으로 그간 지속적으로 정책적 기반을 확충해왔으며, 특히 올해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 전담조직 및 공공부원장 등 직제 신설이 가능하도록 

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개정이 진행되었다”라며, “그간 마련된 정책 

기반을 토대로 책임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의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전문가 및 지역 실무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은 “오늘 심포지엄이 지역사회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책임의료기관이 애써온 노력의 결실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과제와 미래를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립중앙의료원은 책임의료기관을 

통한 지역 필수의료 체계 강화의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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